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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교의 목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도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심 이라.

주께서 나를 보내심은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에게 눈 뜨임을 선포하며 

눌린 자들을 놓아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심이라” (루가 4 ,18-19)

이것이 예수가 세상에 온 목적의 선언이다. 가난한 자들，포로 

된 자들, 눈먼 자들，눌린 자들이란 말에 어떤 단서도 없다.

그 무엇 때문에서거나 그 무엇에 의해서라는 구별은 불필요하 

다. 하여간 그러한 상태에서 고통하는 인간을 해방하고 이제 참된 미 

래가 올 것을 약속할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기본적인 선언 위에 선 그리스도의 선언은 정치와 종교라 

는 영역으로 구분하기 이전의 것이다.

서구에는 정치와 종교를 구분한 과거가 있다. 그것은 신정정치 

라는 암흑 시대에 대한 저항에서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분리가 아니라 분담이다. 그것은 전체를 그리스도교의 권한 아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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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시대이기에 한 집단의 일을 기능적으로 구분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로 서구는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비극을 맛보았 

다. 그것은 분담이 분리로 변질된 때부터이다.

그리스도의 목표는 인간 세계를 구원하자는 데 있다. 만일 인간 

이 정치나 경제적 여건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세계에 있다면 그 

런 문제에 관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현금의 인간은 위의 힘들의 

구조 속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 인간 구원 또는 세계 구원을 목적 

으로 하는 마당에 잘못된 정치나 경제 질서에 대한 비판 없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인가?

그러나 요새 ‘정치’ 라는 말이 아주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론바 정치인의 목적은 정권을 장악하여 그 뜻을 실현하려는 데 궁극 

적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교의 참 목표는 이러한 데 있는 것이 아니 

다. 아니! 그리스도교의 목표는 그 무엇이든지 상대적인 것이 절대화 

하여 인간을 노예로 하는 것과 싸울 뿐이다. 이것을 구태여 설명한다 

면 이 현실의 정의에 기준이 되고 양심의 역할을 하려는 데 있다. 그 

런 것도 정치 행위라고 보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교 자체를 애당초 없애버리라는 말이 옳 

을 것이다.

(1974,7 현존)


